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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최근 디지털 격차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그간의 연구를 검토함으

로써 디지털 격차가 미치는 영향을 공간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사례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결과 디지털 격차를 공간적인 측면에서 파악할 때 컨텐츠로서의

정보 자체와 격차가 미치는 결과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기술은 물론 공간 정보에 대한 접근

및 활용이 지역이나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어 공간적 접근성은 

디지털 격차의 영향을 공간적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한 주요 주제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경험 연구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일환으로 서울을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예비 분석 결과 디지털 격차는 접근성 혹은 이동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이 사회적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 정보통신기술, 디지털 격차, 사회적 배제, 공간 정보, 공간적 접근성, 이동성

Abstract : There has recently been growing interest in the digital divide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s).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velop a framework
for discussing the impacts of the digital divide in a spatial context by the literature review, and to conduct a
case study of applying it to concrete empirical research.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review, relatively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information itself which is the content of the ICTs, as well as outcomes or 
consequences of the digital divide in spatial perspective. I pointed out that more empirical studies focusing on
the effects of ICTs and geospatial information on individuals and regions should be conducted. Then I suggested
that spatial accessibility could be one of the main themes of such research, and carried out a case study of Seoul
to identify the feasibility of empirical research. The preliminary analysis of case study showed that the digital
divide could have a great impact on spatial accessibility or mobility.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find out the
full future implications of that outcome.
Key Words : ICTs, Digital divide, Social exclusion, Geospatial information, Spatial accessibility, 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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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990년대 중반, 인터넷의 본격적인 확산과 함께 정보

통신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으로 큰 주목

을 받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

로 발달하고 있으나 기술과 비용이 수반되는 서비스로

*이 연구는 2014년 지리학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논문으로 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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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

다. 따라서 이 무렵부터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에 대

한 논의가 비교적 활발히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격차는 국내에서 정보 격차라는 용어로 보다 널리 알려

져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술에 기초하여 정보

에 접근하고 이용하기 위한 제반의 상황을 모두 포함한

다는 의미에서 디지털 격차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

다. 국내에서는 이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이 1995년 

Gary Andrew Pole이라는 이름의 저널리스트에 의한 것

으로 알려져 있는 듯하다(김은정, 2006; 강월석･양해술, 

2012).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그 저널리스

트의 이름 또한 Gary Andrew Poole이 정확한 것으로 파

악되지만(Gunkel, 2003), 해당 용어가 본격 사용되기 시

작한 것이 1990년대 말 미국 정부에 의한 것임은 명확한 

듯하다(NTIA, 1999).

전술한 것처럼 정보통신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이를 재빨리 수용할 수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에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과 후

진국 간에는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 및 이용에 있어 커

다란 격차가 존재한다. 2000년을 기준으로 인터넷을 사

용하는 사람은 전세계 인구의 10%에도 미치지 못하였으

며, 2015년 현재에도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ITU, 

2015). 또한 동일한 한 사회 내에서도 도시와 농촌 간에, 

청년층과 노년층 간에, 중산층과 빈곤층 간에 정보통신

의 활용에 있어 차이가 발생한다. 한 정보통신기술이 도

입되고 보편화됨에 따라 이러한 이러한 차이는 점차 해

소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차이를 

형성할 수 있고 따라서 차이는 계속해서 지연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디지털 격차는 세계 각국은 물론 국제 

기구에서 지속적으로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다(Srinuan 

and Bohlin, 2011).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는 2000년부

터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이나 장애인 및 소수민족 등 소

외계층의 정보통신 접근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영국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인프라 지원은 물론 시각 장

애인이나 학생 등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건 접근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이윤희, 2008). 우

리나라 역시 2001년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

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다 중요한 문제

는 차이 자체라기 보다는 그 차이가 우리 사회와 개개인

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

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정보통신기술의 접

근 및 활용 상의 차이 자체에 초점을 둠으로써 결과적 

측면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아직 충분하지 않으며(Selwyn, 

2002), 차이가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경우라도 이론적인 

논의에 머물고 있다. 요컨대, 디지털 격차가 갖는 사회

적 영향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보다 실

증적이고 경험적인 이해는 여전히 부족하며, 특히 지리

학 혹은 공간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논의는 매우 드물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디지털 격차가 미치는 영

향을 공간적인 맥락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시론적 시도

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디지털 격차 및 

그것으로 인한 과정 및 그 결과를 공간적인 관점에서 논

의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구체화하고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간적 접근

성에 대한 사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

저 다음 장에서는 디지털 격차가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그간의 논의를 공간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향후 연구 방

향을 제안한다. 이어 공간적 접근성에 초점을 두어 서울

시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대상으로 디지털 격차의 영향

을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II. 디지털 격차와 공간

1. 디지털 격차

디지털 격차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Poole(1996)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적 맥락에서 

경제적 수준에 따른 컴퓨팅 환경의 차이, 그리고 그로 

인해 컴퓨터 활용 능력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과정

에 주목하여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NTIA(1999)는 인터

넷과 같은 새로운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차이라는 다소 폭넓은 의미로 

디지털 격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OECD(2011)

에 의하면 디지털 격차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이

나 인터넷 활용이 개인이나 가구, 기업체, 지역 등의 사

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정의된다. 한

편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상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

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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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단계에 따른 디지털 격차의 유형과 정도

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회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

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이용 상에서의 차이에 초점을 두

는 이 기본 개념은 시기에 따라 초점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예를 들어 초기에는 디지털 격차의 개념이 컴퓨터

의 보유 및 활용에 초점을 두었다면 점차 인터넷을 중심

으로 하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 및 활용 정도를 강

조하게 된다(Graham, 2011). 이에 대해 권기창(2007)은 

디지털 격차의 의미가 3단계에 걸쳐 변해왔음을 지적하

는데, 1세대의 격차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불평등한 접

근(access)에 초점을 두었다면 2세대는 활용 능력(skill), 

3세대는 활용 기회(opportunity)에 초점을 두어왔다. 여

기에서 좀 더 나아가 김은정･이재웅(2009)은 정보기술 

혁신의 수용 단계에 따라 디지털 격차의 개념이나 양상

이 달리질 수 있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초기 

도입기 상의 격차가 접근에 대한 것이라면, 도약기 상의 

격차는 정보의 사용 여부에 따른 격차를, 포화기 상의 

격차는 사용자 간의 질적 활용 상의 격차가 된다. 하지

만 이런 변화는 새로운 정보 기술의 도입에 따라 다시 

반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은정･이재웅(2009)은 인터

넷 기반의 사회가 도입기, 도약기, 포화기를 거치며 디지

털 격차 또한 변화를 나타냈으며, 이후 유비쿼터스 기반 

사회로 진입하며 새로운 디지털 격차가 다시 나타나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보다 일반화시

켜 보면 다음 그림 1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하지만 여

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할 점은 정보통신기술의 단계에 따

라 격차가 변화하는 과정이 반복됨에 따라 사회 전체적

으로 디지털 격차의 수준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

다. 아주 단순화시켜 보면 처음 기술이 도입되면 격차가 

컸다가 점차 줄어들 수 있지만 새로운 기술 단계로 진입

하면 다시 격차가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사회에 따라 격

차의 증가-감소가 반복되는 패턴을 보일 수 있지만, 경

우에 따라서는 격차가 점점 커지거나 작아질 수도 있다. 

이러한 차이는 궁극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삶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정 사회에 대해서는 이

에 대한 진단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격차의 개념이 갖는 이러한 다중성은 그것의 

양적인 측정에도 반영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디

지털 격차를 접근, 역량, 활용의 세 측면에서 측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세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하

위 지표들이 있으며, 세 기준에 대해 가중치를 적용하여 

종합 지표로 나타낸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5). 한국정

보화진흥원(2015)에 의하면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정보화 수준이 100이라면 소외계층의 정보

화 수준은 약 77%로 나타났다. 컴퓨터 및 인터넷 접속 

기기에의 접근성은 94%로 높은 반면 실제 이용 능력 및 

활용도는 약 64%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최근 스마트폰

의 빠른 보급 등을 고려할 때 모바일 환경에서의 격차 

또한 새로운 관심사가 되는데, 모바일 환경만을 고려하

는 경우 우리나라는 소외계층의 정보화 수준은 전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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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약 58%로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개념적 발전에 발맞추어 현황의 파악하기 위

한 방법 상의 발전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다 궁극적인 

문제는 이러한 차이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

냐인데, 일반적으로 이에 대한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시간의 흐름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디

지털 격차가 점차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며, 다른 하나

는 디지털 격차가 유지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격차

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그것

이다(유지연･김희연, 2005; 권기창, 2007). 전자의 경우

는 정보화의 발전 수준에 따라 격차가 점차 해소되어 모

든 구성원이 동등한 수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므

로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는 접근 상의 불평등을 개

선하는데 초점이 두어진다. 반면 부정적 전망에서는 사

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 및 이용 정도가 큰 차이를 보이며, 이

것이 사회경제적 격차를 유지하거나 심화하게 될 것이

라 주장한다. 일례로 일본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에 의하

면 디지털 격차에 의해 1가구당 1년간 발생하는 경제적 

차이가 약 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지현･
김희연, 2005). 하지만 디지털 격차의 영향에 대한 실증

적이고 경험적 연구는 상당히 드문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정보격차’의 측정에서도 

결과적인 측면에 대한 사항은 조사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격차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 활

용, 결과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Selwyn, 

2002; Hwang, 2004) 결과 및 영향에 대한 연구에 보다 

많은 관심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Selwyn(2002)는 이러

한 결과가 ‘재미를 추구하는 것’과 같이 순수하게 개인적

인 것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인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하

면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취할 수 있는 5가지의 차원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각각 생산적 행위(경제적, 혹은 

사회적 가치), 정치적 행위, 사회적 행위(가족, 친구, 공

동체 등과의 상호작용), 소비행위(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상품 및 서비스의 소비), 재정관리 행위 등으

로 디지털 격차는 이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elwyn는 또한 디지털 격차의 결과를 즉각적 혹은 단기

적인 것과 중･단기적 것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앞서 언

급한 5가지 차원은 사회 참여를 통해 발현될 수 있는 중･
단기적인 측면이 됨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격 

영상 통화를 통해 구직 인터뷰를 할 기회를 얻는 것(단

기)과 그것이 앞으로의 경제적 삶에 미치게 될 영향(중･
단기)은 서로 구분될 수 있을 텐데 즉각적인 결과에만 

초점을 두지 않도록 한다는 면에서 이러한 구분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2. 디지털 격차와 공간

디지털 격차를 공간적 관점에서 다룬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디지털 격차를 

지역 간에 비교하여 현황을 파악하는 연구이며, 두 번째

는 지역간 격차에 대한 지리학적 설명을 제시하는 연구

이다. 세 번째 유형은 본 연구의 초점과 상통하는 연구

로 상당히 드물긴 하지만 디지털 격차의 지리적 영향을 

다루는 일부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유형의 

연구는 대부분 지역별로 정보통신기술에의 접근 및 이

용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한 후 측정 결과를 

지역간(대도시-중소도시-농촌 혹은 시도간)에 비교하는 

방식을 취한다. 예를 들어 김선기 등(2001)은 정보화 지

표를 정보화 기반(컴퓨터, 인터넷 등의 보유 정도) 및 정

보 이용(컴퓨터 및 인터넷의 실제 이용 정도)로 제시하고 

이를 지역 간에 비교하고 있다. 여타의 연구(김생수, 2003; 

윤병섭･이홍재, 2003; 염명배･조항석, 2004; Greenstein 

and Prince, 2006)도 유사한 형식을 취해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행하는 ‘정보격차 실태조사’의 지역편에 해당

한다 할 수 있다. 

한편, 김걸･김영호(2010)의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보화(특히 공간 정보) 수준을 시군구 단위로 측정

하고 비교하는 방식을 취해 정보의 이용보다는 생산 및 

구축과 관련된 디지털 격차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접근

은 특히 디지털 격차를 지역 혹은 공간적 측면에서 다루

는 경우 지금까지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새로운 관점

을 제시할 수 있다. 즉, 일반적인 디지털 격차가 이미 

주어질 것으로 생각되는 정보에 대해 얼마나 접근할 수 

있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를 다룬다면, 지역 간 격차

에서는 사용자들이 접근해서 사용할 정보, 즉 컨텐츠로

서의 정보가 지역 간에 상이할 수 있음을 추가적으로 고

려할 필요가 있다. 정보는 공간 상에서 쌓이고 흘러가면

서 양 혹은 질적인 면에서 이질성을 드러내므로 서로 다

른 정보의 수준은 지역 간에 학습이나 혁신에 있어 차이

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내 주민들

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자체가 얼마나 축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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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정보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게 공개될 수 있는지 등은 지역간 정보 격차의 새로운 

차원이 된다.

두 번째 유형은 지역 간에 발생하는 디지털 격차를 공

간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연구인데 김선기 등(2001), 

Hwang(2004), Fuchs(2008) 등의 연구가 있다. 예를 들어 

김선기 등(2001)의 연구는 사회집단 간의 디지털 격차가 

지역 간 격차로 나타날 수 있는 배경으로 정보통신기술

에 대한 수요 집단이 공간적으로 차별화되고, 공급 또한 

수요를 따라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유사

하게 Fuchs(2008)는 한 사회의 소득 불균형 등이 디지털 

격차의 주요 요인이 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Hwang 

(2004)은 도･농간 디지털 격차의 요인으로 대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학습 기회 및 그에 따른 혁신의 수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의 연구는 지역간 디지털 격차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박국흠(2006)

은 디지털 격차가 지역의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Borgida et al. 

(2001)은 이와는 달리 정보통신기술이 지역간의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앞의 두 유형의 연구에 비해 세 번째 유형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드문데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는 디지털 격차가 영향을 야기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에 

초점을 두는 보다 많은 이론적, 경험적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공간적 관점에서 디지털 격

차가 촉진하는 파급의 과정이나 그 결과에 중점을 두어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한데, 이는 세 가지 정도의 접근으

로 이루어질 수 있다.

먼저 위에서 이미 살펴본 디지털 격차와 지역 변화의 

연관성을 들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경우 디지털 격차는 접근이나 활용 여부는 물론 컨텐

츠 자체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 어느 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어느 만큼의 수준

을 보이는지, 혹은 한 지역 내에서 집단간에 발생하는 격

차가 어느 정도인지가 대상 지역의 변화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학 입시를 위한 인터넷 강

의나 교육에 접근하고 활용하는지의 여부가 지역간 성취 

수준의 편차를 줄이는데 기여하는지, 혹은 지역별 수강

률의 차이가 대학 진학률이나 나아가 두뇌유출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은 디지털 격차의 주요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격차가 개인의 공간적 행위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나아가 이러한 공간적 행위의 

차이가 사회적 삶에 어떤 결과를 유발하는지 등이 또 다

른 연구 의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각종 거래 행위, 특히 최근에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각종 

거래 행위가 개인의 공간적 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

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쇼핑이나 금융 거래, 교통편 예약을 위해 직접 이동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다른 활동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회비용이나 시간에 

있어서도 유리하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은 물리적 이동 상의 제약이나 극복하기 어려운 거리로 

인해 제한되었던 다양한 사회적 행위를 가능하게 한다. 

해외에 유학 중인 자녀의 얼굴을 화상통화로 확인하거

나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친교 활동을 행하는 것은 점

점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요컨대 정보통

신기술의 발달은 여러 측면에서 물리적 이동이나 거리

를 극복하게 함으로써 경제활동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 함의는 무엇인지가 주요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지역에 대한 정보 혹은 공간적인 정보가 

개인이나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사실 사람들이 접하는 상당히 많은 정보는 지리적인 성

격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언제 어디에서건 날씨나 

대기 질을 확인하고, 최저가의 주유소를 조회하며 최적

의 이동 경로를 검색하는 것과 같은 일상의 공간적 활동

이 디지털 격차에 의존적이며, 따라서 이것이 우리의 삶

을 조직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보다 

거시적인 면에서 국지적인 지역뿐만 아니라 원격에 위

치한 대부분의 지역에 대한 정보에 접근 가능해지면서 

이것이 지역간 인구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혹

은 시청이나 구청, 지역 커뮤니티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 접근 가능성이 지역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도 주요한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살펴본 세 측면의 연구에서 공통적으

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디지털 격차가 결과

로서의 영향을 미치는 과정 상에서 드러날 수 있는 공간

성에 대한 연구이다. 김선기 등(2001)이나 Hwang(2004) 

등의 연구가 지역 간 디지털 격차의 발생 과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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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이동성이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

배제 요인으로서의 이동성 사회적 배제의 차원 이동성이 미치는 영향(예)

공공 교통수단과 관련된 비용

이나 운행경로, 타이밍, 접근 

용이성, 또는 사적 교통 수단에 

대한 비용이나 접근 용이성 등

이 기회나 사회적 네트워크, 서

비스, 상품 등에 접근하는데 제

한 요인이 됨

경제적
실업: 고용을 위한 인터뷰를 하거나 일터까지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교통 수단의 부족으로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없음

생활 공간 지리적 고립: 이동성의 부족은 지리적 고립을 강화

정치적
참여: 보통 중심지에서 저녁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각종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사회 관계 외로움, 고립: 가족이나 친구를 방문하기 위한 적절한 교통 수단 부족

사회적 좋지 못한 교육 기회: 교육장까지 이동의 어려움

시간적
시간 부족: 다른 활동으로 인해 이동 시간이 제약되거나, 이동으로 인해 

다른 활동 시간이 제한됨

출처 : Kenyon et al.(2003)을 재구성함.

논의하고 있다면, 디지털 격차의 공간적 패턴 자체가 개

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디지털 격차에 의한 영향

이나 결과의 공간적 패턴이 시사하는 함의는 무엇인지

를 다루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빈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국지적으로 군집

을 이루고 있고, 이것이 그들의 사회적 삶이나 재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듯이 정보통신기술로부터 소외된 사

람들의 공간적 집중이 어떤 결과를 야기하는지 혹은 정

책적으로 시사하는 함의가 무엇인지가 주요 논점이 될 

수 있다.

3. 디지털 격차와 접근성

2절에서는 공간적 관점에서 디지털 격차와 관련된 그

간의 연구와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 간략히 논의하

였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연구 의제 가운데서도 공간적 

접근성에 초점을 두어 디지털 격차와 그 영향, 그리고 

공간 간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공

간적인 접근성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장소에서 주어지는 

기회나 활동, 서비스 등에 도달할 수 있는 용이성을 일컫

는다(조대헌 등, 2010). 따라서 기회나 서비스의 양 및 

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고, 동일 기회나 서비스를 이용

할 수요의 특성이나 크기도 고려 대상이 되지만 얼마나 

쉽게 이동할 수 있는지가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 

즉, 접근성, 보다 구체적으로 이동성은 공간 상에서 이루

어지는 사람들의 다양한 행위를 지원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통제 요인이 된다. 따라서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사

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에 관련된 논의가 본 연구의 

맥락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이 이슈는 영국 

등에서 이미 주요 정책 의제 부상한 바 있다(Social 

Exclusion Unit, 2003; 조대헌, 2014).

사회적 배제는 빈곤과 같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나 사회적 관계, 자원이나 서비스 등 여러 영역에 걸

친 다중적이고 다차원적 성격(강신욱 등, 2005)으로 인해 

쉽게 정의되기 어렵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특정 사람들

이 사회에 완전히 통합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회적 배제는 이동성과 밀접하

게 연관되어 논의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동성의 저하

로 인해 여러 활동이나 서비스에 제대로 접근하기 어려

울 수 있고 이것이 사회적 배제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한 반대 방향으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로 인해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그 사람들

의 사회적 배제를 강화할 수 있다(Kenyon et al., 2003; 

Social Exclusion Unit, 2003). 접근성 혹은 이동성의 부

족에 따른 사회적 배제가 발생할 수 있는 차원은 상당히 

다양하며, 그 예는 아래 표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성과 사회적 배제 간의 관련성에 정보통신

기술 혹은 디지털 격차는 어떤 함의를 갖는지가 추가적으

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Kenyon et al.(2003)

은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가능한 접근성 혹은 이동성을 표

현하기 위해 가상적 이동성(virtual mobility)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였다. 이 용어는 지금까지는 물리적 이동을 필

요로 했으나 이제 더 이상 물리적 이동에 의존하지 않아

도 되는 그런 활동들에 대한 접근 과정을 일컫는다. 이들

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적 이동성은 물리

적 이동성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며 사회적 배제를 완화하

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물리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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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례 분석의 연구 지역

그림 2. 디지털 격차와 사회적 배제, 그리고 접근성 간의 상호연관성

동에 기초한 접근성과 관련된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개

선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이동성을 증가시키든가 아니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물리적 이동을 대체하는 사례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이미 

많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 사실이므

로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되짚어 생각해보면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

통신기술의 수용 및 활용 정도는 사람들 간에 차이가 있

고, 그 경향이 사회경제적 지위를 반영한다면 사회적으

로 배제의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물리적 이동은 물

론 가상적 이동에 의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

다. 다시 말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접근성을 둘러싼 

사람들 간의 차이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도 있지만 더 악

화할 수도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접근성

과 사회적 배제, 디지털 격차는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림 2). 디지털 격차는 보다 직접적으로 사회적 배제

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접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것이 다시 사회적 배제로 연결될 수 있다. 물론 

거꾸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어 공간적 접근성이

나 정보통신기술에의 접근이 제약될 수도 있다. 이 과정

에서 특히 접근성에 대한 논의는 정보통신기술 및 디지

털 격차가 미치는 영향의 공간적 관점을 잘 포착하여 관련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I. 디지털 격차가 공간적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 시론적 사례 분석

1. 분석 방법

2장에서는 디지털 격차의 개념과 함께 그것이 야기하

는 과정이나 결과에 초점을 두어 공간과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의 동향과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접

근성이 디지털 격차가 미치는 영향의 공간적 관점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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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낼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여기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통해 디지털 격차가 미치는 영향을 공간적 접근성을 통해 

시론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정보통신기술

이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은 이동성이라는 매우 직접적이

고 가시적인 영역으로 제한하는데, 물리적 이동의 대체 

여부 혹은 물리적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 그 효율성의 

극대화 여부로 나타난다. 물리적 이동의 효율성을 극대

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실시간 교통정보에의 접근 및 

활용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실시간 교통

정보의 사용은 교통 수단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데, 예를 들어 자가용이나 택시 등은 실시간 소통상황에 

기초한 운행 경로만 고려하면 되지만 버스를 포함한 대중

교통의 경우 대기시간 및 환승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서민들의 이용 의존도가 높은 대

중교통을 통한 이동성에 초점을 두어 디지털 격차가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예비 분석을 시도하였다. 수도권 시민

들의 대중교통 이용 현황을 조사한 서울연구원(2014)에 

의하면 사람들은 서울로 출근하는데 평균적으로 약 한 

시간(68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차외 이동 및 

대기시간이 약 절반을 차지하였다. 서울 시민의 경우 수

도권 시민에 비해 약 10분정도 짧게 소요되었으나 차외 

이동 및 대기시간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주목할 것은 대중교통 이용 시간과 관련해 시

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점이 승차 대기시간 및 

환승 시간이라는 점이다. 물리적 이동을 해야 한다면 차

량에 의한 이동 시간은 어쩔 수 없지만 승차 대기시간 

및 환승과 관련한 것은 실시간 교통정보에 접근할 수 있

을 때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와 관련된 디지털 

격차는 매일 반복되는 이동 상황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큰 것으로 생각된다.

본 사례 분석의 대상 지역은 서울이며, 사람들이 목적

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서 소요해야 

하는 시간 중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최소화할 수 있는 시

간의 크기로 디지털 격차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즉,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해당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소비해야만 하

는지가 결정되고, 그 시간이 클수록 격차 또한 큰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영향은 표면적으로 시간 절약과 소

비라는 다소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결과로 나타나지만, 

절약된 시간을 다른 활동에 사용하는 기회 비용까지 고

려하면 이 둘의 차이는 단순한 시간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낳

을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에서 다루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인터넷 활용률이나 스마트폰 활

용률이 저조한 고령인구가 구청에서 제공되는 공공서비

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동에 사용해야 하는 시간을 대상

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물리적 이동 시간을 추정한다. 이때 목

적지까지의 이동 시간은 동 보다 하위 단위인 집계구를 

합역해 생성한 공간 단위(조정집계구, 전체 7,891개)로 

산출되는데, 동일 단위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동

일한 이동 시간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동 시간은 

GIS 기반의 분석 도구로 산출하였는데 각 출발 정류장에

서 이용가능한 모든 노선을 고려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

는 이동경로(최소시간경로)와 그에 따른 운행 시간(법정 

속도로 이동하는 것으로 간주)을 추정하였다. 현대도시

에서 부나 빈곤이 공간적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고려해보

면(Massey, 1996; Knox and Pinch, 2010), 정보통신기술

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의 공간적 분포나 그 영향 

또한 공간적인 군집 양상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따라

서 개인 수준의 시간 비용이 지역간에 어떤 차이를 드러

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개인의 이동시간을 동별로 합산

한 결과를 산출하였다. 고령인구의 인터넷 및 모바일 정

보 서비스 활용률(한국정보화진흥원, 2015)을 참고하여 

전체 고령인구의 70%가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간주하였다. 다시 말해 각 동의 고령인구 중 70%

는 정보통신기술 활용 상의 제약으로 인해 추정된 이동 

시간만큼을 소비해야만 하므로 이 시간을 70%에 해당하

는 인구 수로 곱해 총소비시간을 산출하였다. 이 값은 기

본적으로 해당 지역의 고령인구 수에 비례하겠지만, 각 

지역마다 목적지까지의 거리와 대중교통 공급 수준이 달

라 이동하는데 드는 소요시간이 상이하므로 고령 인구수

와 해당 지역에서의 대중교통 접근성 둘 다에 의존적

이다.

정보통신을 통해 이동 시간을 최소화한다는 면에서 

디지털 격차가 미치는 영향의 측정은 크게 3가지 측면에

서 가능하다. 첫 번째는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물리적 이

동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경우이며, 두 번째는 정보통

신기술을 통해 출발부터 도착까지 실시간 교통정보를 

이용해 최적의 이동경로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한다. 위의 두 번째는 분석을 위해 모든 운행 노선에 대

한 실시간 소통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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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례 분석의 방법

구분 설명

지역 및 대상 집단 서울시 고령인구(2010)

목적지 및 이동 수단 구청(공공서비스), 대중교통(버스 및 지하철)(2013년 현재)

이동 시간 측정의 공간 단위 서울시 집계구(2010)를 합역하여 생성한 단위(7,891)(조정집계구)

이동 시간 측정 방법

각 단위 지역의 대표점에서 가까운 구청까지 대중교통을 통해 이동하는데 드는 총 소요시간(동일 
단위지역 내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시간을 갖는 것으로 간주): GIS 기반의 분석
- 수요지점에서 출발 정류장까지의 이동시간 + 대기시간+ 차량 이동 시간(+ 환승시간) + 도착 
정류장에서 최종 목적지까지의 이동시간

디지털 격차로 인한 결과의 
측정 방법

1) 고령인구 개인별로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드는 소요시간 중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절약 가능한 
시간 측정(아래의 두 가지 경우)
∙ 정보통신기술이 이동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의 소요시간
∙ 목적지까지의 총이동시간 중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으로 최소화 가능한 대기시간

2) 지역간 비교: 정보통신 활용률(고령인구의 30%)을 고려하여 각 동별 고령인구의 70%가 소요해
야 하는 시간(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면 절약 가능한 시간) 합산

그림 4. 서울시 동별 고령인구의 밀도(2010)

부가되므로 세 번째는 이를 단순화하여 출발지에서의 

대중교통 도착시간 정보만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만으

로 상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방식의 측정

에 어려움이 있어 첫 번째와 세 번째 경우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다.

2. 사례 분석 결과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본 사례 분석에서 디지털 격차

가 미치는 영향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하기 어려운 고

령인구가 그로 인해 대상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소비

해야만 하는 이동시간의 크기로 나타난다. 이를 살펴보

기 전에 먼저 고령인구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았다. 

2010년 센서스를 기준으로 서울에는 현재 약 135만명의 

고령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고령인구의 규모가 큰 동들

은 주로 서울의 외곽에 분포하고 있는데, 인구밀도의 분

포 역시 유사한 패턴을 나타냈다. 서울의 북동부(노원

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 일대) 및 남서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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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개인 수준(조정집계구)에서의 이동 소요 시간

작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일대)가 밀도 측면

에서 그 값도 크면서 공간적 범위도 넓은 최대 집중지역

에 해당한다. 그 외 강동구 및 송파구, 은평구, 성동구, 

강남구의 일부 지역에서 높은 밀도를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하기 어려운 고령인구가 대상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소비 시간은 조

정집계구별로 인근의 목적지까지 대중교통을 통해 이동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측정되었다. 목적지에서 제

공하는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경우 인터

넷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이동해야 

하는 시간을 모두 절약할 수 있다. 서비스 자체가 직접 

방문을 해야만 하는 경우이거나, 수요자의 한계로 인해 

이동해야 하는 경우 교통정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최선의 이동 방안을 탐색할 수 있다. 그 방안 가

운데 여기서는 대중교통의 실시간 위치나 도착 예정 시

간 정보에 기초하여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의 

여부만을 고려하였다. 대중교통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

운 경우 목적지까지 가는 운행노선 수를 기초로 임의의 

시간에 정류장에 나갔을 때 대기해야 하는 기대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데, 이 시간이 바로 절약 가능한 시간이 

되는 것이다.

조정집계구 별로 목적지까지의 총소요 시간과 그 중 

대기시간만을 별도로 산출하였는데, 대기시간에는 사실 

환승 대기시간까지 포함될 수 있으나 교통정보에 의거

하여 환승 대기시간까지 최소화하는 것은 일반적인지 

않다는 판단 하에 출발 대기시간만을 고려하였다. 먼저,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에 제약이 있는 고령인구 1인이 사

용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동시간의 동별 기대 값(동 

전체 평균 14.5분)을 산출한 결과 이동성이 좋은 상위 

10% 동의 평균은 7.6분, 하위 10% 동 평균은 21.8분으로 

약 3배 가량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공간적 분포를 살펴

보면(그림 5) 전반적으로 도시 중심부에 속해 있는 구들

은 비교적 짧은 소요 시간을 나타낸 반면 도시 외곽에서

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소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하지만 쉽게 기대할 수 있듯이 어느 지역이건 

목적지 주변이 더 짧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동시간 중 대기시간(출발대기시간)만을 고려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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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고령인구의 구청 방문(1회)을 위한 이동 시간의 동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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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 전체 평균 1.8분) 상위 10%(0.5분)와 하위 10%(5.1

분) 간에는 약 10배 가량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고

령인구 1인이 1회에 한하여 목적지를 향해 이동하는 경

우만을 측정한 결과이므로, 이를 다양한 사회 활동의 전 

영역으로 확장하고, 왕복 이동 및 반복 이동을 고려할 

경우 이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의 소요 시간 차이

는 매우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어느 

한 사람이 구청과 동일 거리에 있는 서로 다른 10개 활

동에 대해 10회 반복하여 왕복 이동하는 경우라면 평균

적으로 전체 이동시간은 약 48시간(14.5분의 200배)을, 

그 중 출발대기시간으로는 6시간(1.8분의 200배)을 소요

해야 한다.

그림 4에서 보듯이 고령인구의 분포가 공간적으로 군

집을 이루고 있으므로 디지털 격차에 의한 영향 또한 공

간적 패턴을 드러낼 수 있다. 따라서 조정집계구 단위로 

측정된 이동 시간을 동별 고령인구 수(정확히는 정보통

신기술 활용에 제약이 있는 70%의 고령인구)를 기초로 

합산하여 그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림 6에서 보듯이 동

별 고령인구(70%)의 총이동시간과 그 중에서 출발대기

시간 만을 고려한 총대기시간의 공간적 분포 패턴은 비

교적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두 경우 종로구, 중구, 용

산구에서 총이동시간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들은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노선에서 공급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면서 동시에 고령인구의 밀도는 매우 낮은 

지역에 해당한다. 반면에 총이동시간 및 총대기시간이 

높게 나타난 지역은 노원구, 은평구, 구로구, 송파구, 강

동구 등의 외곽지역으로 고령인구의 밀도가 높으면서 

대중교통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이다. 대중교통 

접근성의 차이 및 고령인구 분포의 차이로 인해 총이동

시간 및 총출발대기시간의 동간 편차는 상당히 크게 나

타나고 있다. 총이동시간의 경우 하위 10%동과 상위 

10% 동 간에는 8.7배 가량의 차이가 나타난다면, 총출발

대기시간은 그 차이가 더 심해 하위 10%와 상위 10% 간

에 15배 가량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동 수준에서 디지털 격차

가 미치는 영향은 지역간에 상당히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강한 공간적 군집성을 나타내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공간적 군집성이 사람들의 디

지털 격차나 사회적 배제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지 혹은 혹은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함의하는 바가 무엇

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되지만 이는 별

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IV. 요약 및 결론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 디지털로 생산되는 정보는 말 그대로 ‘빅 

데이터’를 만들고 있으며,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 기

술도 혁신적으로 발달하고 있다. 데이터이든 기반기술

이든 어느 한 편이 불충분한 경우라면 또 다른 논의가 

되겠으나 두 측면 모두 성숙한 사회가 되면서 디지털 격

차가 우리의 삶에 미치게 될 파급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

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디지털 격차와 공간 간의 관련성에 대한 논

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그간의 연구 동

향에 대한 리뷰를 바탕으로 향후의 연구 방향에 대한 제

언을 함과 동시에 접근성이라는 구체적인 연구 주제와 

관련된 예비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오늘날의 디지털 

격차를 논의 함에 있어 정보통신기술에의 접근 및 활용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공간적인 관점에서는 정보 그 자

체도 중요한 요소가 됨을 지적하였다. 이어 공간적인 관

점에서 디지털 격차의 측정 및 지역 차를 분석하거나 그

에 대한 설명에 치중하는 그 간의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디지털 격차가 결과적으로 야기하는 영향이나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공간적

인 측면에서는 디지털 격차가 지역의 변화에 미치는 영

향, 개인의 공간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 정보 자체에 보

다 초점을 두어 공간정보에의 접근 및 활용 상의 차이가 

개인이나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향후 지

속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어 접근성이라는 연구 주제가 공간적인 측면에서 

디지털 격차와 그 영향을 잘 포착할 수 있는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공간적 접근성 혹

은 이동성은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디지

털 격차는 이 접근성 혹은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

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사례 연구를 통해서는 정보통신

기술 및 교통정보의 활용 가능 여부에 따른 디지털 격차

가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동에 소요해야만 하는 시

간의 크기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서울의 

고령인구를 대중교통을 통해 목적지까지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 있어 개인이 소요해야 하는 시간을 분석할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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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이를 동 단위로 합산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 간에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어 디지털 격차의 직접

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다룬 사례 분석은 디지털 격차가 미치게 

될 영향 중 매우 직접적이고 단편적인 일면만을 다루고 

있다. 디지털 격차와 공간 간의 관계를 보다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접근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의 경험 연구가 요구된다. 접근성 및 이동성과 관련하여

서는 우선 디지털 격차가 미친 직접적인 영향이 사회적 

배제 등에 있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중장기적 측면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교통정보 중 실시간 소통정

보에 기초하여 대중교통이나 승용차 운행의 최적 경로

를 활용하는 경우에 있어 디지털 격차가 어떤 양상을 보

이게 될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다양한 인

구 집단 및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나 활동을 대상으로 한 

실증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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